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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초·중·고 자녀 둔 건설근로자에 교육비 지원 확대

- 3월 9일부터 2026년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접수 개시
- 초등 20만, 중·고등 30만 원 지급 ... 지원 인원 대폭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일부터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각각 97.3점   
(중·고등학생)과 94.9점(초등학생)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는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1,600명 늘어난 
3,000명, 중·고등학생은 2,500명 증가한 3,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지원 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e음(eum.cw.or.kr),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자녀들의 
교육비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단체보험, 건강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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